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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 월마트, 멤버십 혜택 강화로 온라인 고객을 잡는다
YahooFinance: 아마존, 연말 시즌 30만 명 채용… 전년 대비 20% 증원

[KMI 공급망 브리핑]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Barron’s: The Fed Will Have to Raise Interest Rates More, Even If It
Pauses in October
금리 10월 동결 후 12월 추가 인상 가능성… 연준, 인플레에 고심

연준이 10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동결 확률을 80%
이상으로 보지만, 수그러지지 않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 이르면 12월 추가 인상
이 뒤따를 전망이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3.7% 올라 전월(3.4%)보다 상승폭이 커
졌다. 휘발유 가격 급등과 함께 근원 물가 역시 2.6%로 반등하는 등 물가 압력
이 전방위로 퍼지는 모습이다.
연준 당국자들은 일단 경제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물가 불안이 지
속되는 만큼 추가 금리 인상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사

WSJ: See What 71 Economists Told Us About Where Growth and Yields
Are Headed
경제 전문가 71명, 고금리 장기화 전망

WSJ 설문 결과, 경제전문가 71명은 미 국채 금리가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
해 대출자와 정부의 이자 부담을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5.1%인 가운데, 응답자의 75%는 올말까지 5% 이상을 유
지하고 33% 이상은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견조한 성장에 따른
금리 인상과 재정 적자 우려가 원인이라는 것.
다행히 국제유가(WTI)는 2027년 말 배럴당 $75 수준으로 안정되고 물가상승
률(CPI)도 2.3%로 낮아질 전망이다.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는 7월(2.0%)
보다 오른 3.1%로 수정됐다.

https://www.barrons.com/articles/the-fed-raise-interest-rates-more-october-pause-2cd6d5af




기사

WSJ: Yes, the Fed Can Kill the AI Boom
연준, 고금리로 AI 열풍 잠재울 수 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기술주 열풍을 막지 못
할 것이라 장담했으나, 결국 연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버블은 붕괴했다.
오늘날 AI 시장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다. Bill Ackman 등 투자자
일각에서는 압도적인 AI 기술로 얻는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
도 AI 투자와 수요는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가 말해주듯, 연준은 금리 인상을 통해 AI 열풍을 잠재우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

[미국 금융]

JP 모건: Expectations for Equity Gains Despite Duration Pain
금리·유가 상승에도 주식시장 강세 전망… AI·신흥국 주식 눈길
 

2026년 IMF/세계은행 방콕 가을 총회 투자자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https://www.wsj.com/finance/see-what-71-economists-told-us-about-where-growth-and-yields-are-headed-8977cb44?mod=economy_lead_pos2
https://www.wsj.com/finance/investing/yes-the-fed-can-kill-the-ai-boom-3c25da2e?mod=economy_lead_story


투자자들은 금리와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주식시장의 상승세에 강한 신뢰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가을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
가 증시의 큰 폭 상승을 점쳤으며 국채 금리와 유가 역시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
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재정 적자 누적은 장기 금리를 끌어올릴 최대 위협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채권 투자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지역별
격차를 보이면서도 무난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지정학적 분쟁과 원
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인플레는 여전히 주요 부담 요소로 남아있다.
자산별로는 주식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낼 자산
으로 신흥국 주식이 꼽혔으며, 선진국 주식과 원자재가 뒤를 이었다. 달러와 엔
화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될 전망이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높은 수준에 굳
어질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며,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정상화를 예상하는 의
견은 드물었다. 절반 가량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분쟁 위험도 커졌다고 진단했
다.
인공지능 열풍은 실질적인 성과 단계로 진화했다.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 생산성
향상과 실적 확인으로 이어지면서, 소프트웨어와 AI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 센
터, 전력·유틸리티 분야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위험 회피 심리로 금 가격이 대폭 상승할 것이란 기대가 지배적인 반면, 중
국 시장과 사모 채권은 주류 투자 대상에서 외면받았다. 정치적으로는 미 중간선
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며, 무역 갈등의 대대적인 격
화 가능성은 낮게 평가됐다.

기사

[중동 전쟁]

Bloomberg: Iran Strikes More Ship Engine Rooms in Ramp-Up of Hormuz
Attacks
이란, 호르무즈 해협서 선박 기관실 공격… 에너지 수송 리스크

이란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일대 선박의 기관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
며 공격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글로벌 에너지 수송에 위험성이 켜
졌다.
10월 초부터 2주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최소 23건의 피격 사건이 발생했으
며, 최소 5건은 기관실이 직접 타격을 입었다.

https://markets.jpmorgan.com/research/email/scx/-217crvq/GPS-5460863-0/40f5f9de-ff07-40c6-bb75-c10b54547d96


기관실 공격은 화재와 동력 상실을 불러와 선박 운항을 중단시킨다. 이러한 타격
방식의 변화는 유조선 선복량을 압박해 석유 시장의 물류 차질을 키울 것으로 전
망된다.

기사

[오일]

WSJ: Oil Prices Rise to Five-Month High
브렌트유 111불 돌파…5개월 만에 최고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거듭 주장하면서 브렌트 유가가 배럴당
$111를 돌파해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란 부통령은 "안보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
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해협 내 선박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 후
티 반군의 사우디 타격,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 전 미-이란 합의 타결 가능성이 낮
아진 점을 꼽았다. 

기사

[주택]

Bloomberg: US Housing Starts Fall to One of the Worst Paces Since
Pandemic
미 미국 주택 착공 건수, 팬데믹 이후 최저치

미국의 9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5.2% 감소한 연율 122만 가구를
기록했다. 4개월 만에 최저치이자 팬데믹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 
특히 단독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 모두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
다.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 주택 구매력 점점 약해지고 있다. 주택 시장이 강한 압
박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의 체감 경기 심리(건설업 신뢰지
수) 역시 14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10-20/iran-strikes-more-ship-engine-rooms-in-ramp-up-of-hormuz-attacks?srnd=phx-markets
https://www.wsj.com/livecoverage/stock-market-today-dow-sp-500-nasdaq-10-20-2026/card/oil-prices-rise-to-five-month-high-tWIR6dlUfoFCcMKnJAmM?mod=lctimeline_finance


기사

WSJ: America’s New Housing Market Is All About Luxury—and It Runs on
Cash
미 주택 시장은 부유층의 고급 주택만 고공행진

치솟은 모기지 금리로 일반 구매자들의 발길이 끊겼지만, 현금을 쥔 부유층이 몰
리면서 고급 주택이 전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관련 기관 퍼스트 아메리칸 조사에 따르면 미국 50대 대도시 중 33곳에서 고급
주택 가격이 저가형 주택보다 더 빠르게 올랐다. 특히 AI 열풍으로 신흥 부유층
이 늘어난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택 건설사들도 남는 게 적은 저가형 주택 대신 마진이 좋
은 고급 주택 건설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10-20/us-housing-starts-fall-to-four-month-low-as-demand-falters?srnd=phx-economics-v2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Walmart Sweetens Subscription Plan to Win Online
Shoppers
월마트, 멤버십 혜택 강화로 온라인 고객을 잡는다

월마트가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 등 경쟁사에 맞서 온라인 고객을 유치
하기 위해 '월마트 플러스(Walmart+)'와 '샘스클럽(Sam's Club)' 멤버십을 묶은
연 120달러 통합 구독 상품을 출시한다.
두 멤버십을 각각 가입할 때보다 약 1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조건이다.
John Furner) 월마트 최고경영자는 향후 회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혜택을 지
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https://www.wsj.com/economy/housing/americas-new-housing-market-is-all-about-luxuryand-it-runs-on-cash-8a5fcb8e?mod=economy_lead_pos3


YahooFinance: Amazon to hire over 300,000 holiday workers, up 20%
from last year

기사

YahooFinance: Amazon to hire over 300,000 holiday workers, up 20%
from last year
아마존, 연말 시즌 30만 명 채용… 전년 대비 20% 증원

아마존이 연말 쇼핑 대목을 대비해 미국 물류망 전반에서 30만 명 이상의 계절
직을 채용한다. 유통업계 전체 채용이 2008년 이후 최저 수준(45만 개 미만)으
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전년 대비 20% 늘린 파격 행보다.
아마존은 계절직 시급을 평균 $20, 정규직 시급은 $24 수준으로 제시했다.
2027년 1월부터는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계절직에게도 주 $5부터 시작하는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최근 물류 인력 임금 인상에만 15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 아마존은 정규직 평균
총보수(복지 포함)를 시간당 $32 이상으로 올려 잡으며 물류 경쟁력을 한층 강
화하고 있다.

기사

[KMI 공급망 브리핑]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기뢰 충돌·미사일 공격에 에너지 공급 리스크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해협 남쪽
제한 구역을 위반한 유조선이 기뢰에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미국에 안불안의 책임을 돌리면서도 7일 내 재개방 제안이 유효하다고 덧붙였으
나, 미국의 재공습이 이뤄질 경우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연대도 급격히 확대되는 양상이다. 예멘 후티 반군이 정부군
훈련 캠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최소 53명이 사망하자, 이집트와 파키스탄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지를 공식 선언하고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속되는 미
사일 공격 위협으로 예정됐던 대면 투자자 서밋을 취소했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10-20/walmart-bundles-sam-s-club-membership-with-its-online-subscription?srnd=phx-industries-consumer
https://finance.yahoo.com/markets/stocks/articles/amazon-hire-over-300-000-135220725.html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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